
Sermon Notes: 

 

서론: Good Samaritan? 

     현대의 좋은 감정 vs 유대인들의 나쁜 감정 

 

본론: 

1.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

     가.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는 여인 

     나. 깊은 주제로 나아감: 남편-> 예배로 

2. 예배의 장소에 대한 언급 

     가. 예루살렘: 유대인들 (근거 신 12:5) 

     나. 그리심산: 사마리아인들 (몇 가지 바르지 않은 근거들) 

          200 여 년 동안 지속된 갈등-> BC 129/128 에 절정 

3.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

     가.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님 

     나.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/찾으시는 예배자 

         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(성령과 진리 안에서) 

4. 예배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

     가. 찬양과 경배 (천국에서의 예배 모습: 계 4-5 장) 

     나. 기도와 말씀-> 매일 예배자로 살아야 함 

     다. 참된 회개->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봄 

5.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 

     가. 물동이를 버리고 감-> 기쁜 마음과 과거와의 결별 

     나. 예수님께로의 초청-> 전도-> 나아오는 주민들 

 

결론: 우리 모두 예배를 갈망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 

만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,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 

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요한복음 4 장 23 절  

‘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 

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 

자들을 찾으시느니라’ 

 

Memo/Reflection: 

1.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가?  

2.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? 

3.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? 
 


